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튀니지에서�튀니지로�돌아왔습니다.^^�

�

저희의�안식년을�마쳤습니다.��작년�3 월부터�올�2 월까지�1 년의�기간을�

안식년으로�잡았었습니다.��말씀드렸듯이�안식년을�그냥�사역지에서�

보냈습니다.��떠날�상황은�안되고�쉼은�필요하고…�저희가�결정한�것은�

튀니지에서�최소한의�일을�하며�지난�20 년의�사역의�시간을�돌아보고�

재충전의�시간을�갖는�것이었습니다.�

�

많이�쉬었는지,�충분히�지난�시간들을�돌아보았는지,�제대로�앞으로의�

시간들을�계획하고�고민하였는지~~��사실�확실하진�않습니다.�

다만�한가지는�안식년을�지나는�일년동안�사역지에서�머물러�있었기에�

사역에서�그리�자유롭지는�못했지만�그래도�최소한�그�기간동안�마음의�

부담과�부족함의�죄책감에서는�많이�자유로울�수�있었다는�겁니다.�

�

안식년이�끝나는�지금�오히려�안식년의�템포로�가야겠다는�생각을�

합니다.��내가�엄청�많은�일을�할�것처럼�부담으로�조급해�하는�것이�

아니라�그냥�하나님께�맡기고�하나님을�즐거워하고�하나님과�동행하며�

그냥�순종의�한걸음을�걷는�것.���

�

어쩌면�안식년을�지나면서�얻은�지혜라기�보다는�중동지역에서�사역자로�

20 년�이상을�살아오면서�도달한�생존을�위한�기본�자세일겁니다.^^�

�

동시에�새로운�다짐과�방향성을�고민합니다.�

�

2004 년에�GP 단체에�들어와서�올해로�22 년이�되었습니다.��그리고�

우리의�나이도�50 대�후반을�향해�가고�있습니다.��앞으로�언제�은퇴하게�

될지�알지�못하고�계획을�세우지도�않았지만�최소한�앞으로의�사역의�

많은�요소들이�지금까지와의�모습과�같을�수�만은�없을�것�같고�같아서도�

않될�것�같다는�생각입니다.�

지금�이�단계에�우리에게�요구되는�것이�무엇이고�우리가�기여할�수�있는�

것이�무엇인지,�또�추구해야�하는�것이�무엇인지�(한편으론�포기하고�

조정해야�하는�것이�무엇인지),�이�또한�안식년�동안의�고민의�

일부(?)였고요^^�

�

공동체로는�돌아오지�않았습니다.^^�

�

튀니지에서�튀니지로는�돌아왔지만�공동체로는�돌아오지�않았습니다.��

저희가�안식년을�마치면서�내린�결정은�이전의�공동체를�다시�하지�

않는다는�것입니다.��저희�중심의�공동체�모임을�다시�모으지�않고�

이번부터는�기존�현지�공동체에�일원으로�생활하려�합니다.��물론�저희의�

의지를�넘어서서�일하심이�있다면�순종을�하겠지만�저희가�우선적으로�

새로운�공동체를�만들어�가지는�않을겁니다.���

�

대부분�가정교회로�모이는�튀니지�신앙�공동체지만�그나마�조금�규모가�

있는�공동체에�속하게�됩니다.��거기서�공동체의�일원으로�기존�현지�

공동체를�섬기고,�함께�같은�자리에서�세워가는�일을�할�것입니다.���

�

비즈니스는�쭉�이어갑니다.~~�

�

안식년을�지나며�비즈니스에서도�최소한의�관여만�하려�노력했고�나름�

함께하는�직원들이�스스로�자리매김을�잘�해�주었습니다.��안식년�이후에�

몇가지�구상을�하는�일이�있는데�감사하게도�충실한�직원들로�인해서�

지금�하는�일에서�많이�자유로워지고�구상하는�일들에�더�집중할�수�있을�

것�같습니다.��

�



단지�이�모든�일이�사람을�세우는�일임을�잊지�않으며�함께�하는�직원들의�

총체적인�성장을�(그리고�우리의�총체적인�성숙을)�향해�느슨해진�끈을�

다시�다잡아야�함을�느낍니다.�

�

어쨌든�튀니지에서�튀니지로�돌아왔지만�그�기간을�응원해�주신�많은�

분들께�감사드립니다.��무엇보다�늘�사랑에�빚진�자들로�살아감을�

기억하며�다시�뛰어야�하는�새로운�시작점�앞에서�받은�사랑을�나누기를�

힘쓰며�살아가길�다짐해�봅니다.�

�

2026 년�3 월에�튀니지에서~~~�

�

P.S.�기도책자��

�

튀니지의�몇몇�사역자들이�이곳의�기도책자를�만들어�주셔서�함께�

나뉩니다.��하루에�한�내용식�보시고�이곳을�이해하고�함께�손�올려�

주세요.^^�

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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